
일본 호쿠리쿠 산지의 북직기 업계  

– 중동으로부터 직물 주문 받아 

일본의 중부 지방의 서쪽 해안 지역에 있는 호쿠리쿠 산지(北陵 産地)에서

는, 지금도 북(杼 : 저)직기가 희소가치로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. 그동

안 꾸준히 일감이 늘고 있는 중동으로부터의 직물 주문을 받고 있어, 자카드

기의 제직 스페이스 예약(製織 space 豫約)을 하는 것이 돋보이고 있다. 생산

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위하여, 일부에서는 견직기(絹織機)까지 활용하고 있다. 

호쿠리쿠 산지의 북직기 설치 대수는 2008년 3월말 현재로 4,236대로, 혁

신 직기를 포함한 총 직기 대수의 40%를 넘고 있다. 북직기로 짜는 상품은 

주로 중동 시장용이다. 미국으로의 상품이 사라지면서 중동 한곳으로 집중하

게 된 것으로 보인다. 그동안 설비 축소의 끝이 안보였는데, 수급 안정 상태

가 이제야 보이는 것 같다. 

2008년의 10~12월기에는 사이징(sizing), 연사(撚絲) 등 준비 공정으로 경사

용 원사(經絲用 原絲)로 순조롭게 공급되고 있다. 그중에서도 “자카드기를 서

로 차지하려는 것이 매우 절박하게 되어 있다.”고 고객들은 말하고 있다. 구

체적으로는 아세테이트(acetate)가 섞여 있는 ‘블랙 포멀(black formal :원래 喪

服이던 검은 의복을, 結婚式 등에서도 입을 수 있게 design한 여성용 suite류)’

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‘상권을 지키기 위한 스페이스 확보

(space 確保)의 경쟁이 심하게 되면서 제직 가공임(加工賃)은 이른 봄부터 상

당히 어려운 경향이 계속되어 1필(疋 : 46m)에 4천 엔 정도의 수준’을 보이고 

있다. 



생산 확대 계획(生産 擴大 計劃)도 추진되어, 발주측(發注側)이 활발하게 

제직 설비를 찾아다니며 돌아다니고 있다고 한다. 그 지구의 업자(業者) 말에 

의하면 돌리지 않는 직기의 부품을 뽑아 쓰고자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설비

를 보충 설비로 찾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, 본견기(本絹機)를 돌려서 수출 

직물을 짜는 데에 사용하자는 것을 보고 개조를 서두르고 있다. 

폴리에스터 강연(强撚) 직물을 직기에 걸려는 움직임도, 그 나름대로 추진

되고 있다. 블랙 포멀 관계로는 특수사를 사용하는 주문이 순조롭게 되어, 

67dtex(데시텍스) 정번품을 걸고 있는 제직 스페이스(製織 space)의 가동률도 

꾸준히 늘고 있다. 

정번 발주측(定番 發注側)은 “67dtex, 24필라멘트로 짠 직물은 1yd에 50 엔

이고, 하이 카운트(high count) 실로 짠 직물은 1yd에 60 엔이 시세의 목표이

다. 현재 이 지역에서의 직물 시세는 기본이 되는 바탕의 위축(委縮)도 빠르

다.”고 생각하고 있었다. 각기 4~5 엔을 밑도는 시세에, 빈틈없이 여러 공장

으로 잘 짜여 있는 생산 계획이, 이가 빠지듯 도중에 떨어져 나가는 상태의 

생산 환경이 될까 염려하고 있다. 

혁신 직기인 래피어 직기가 서 있는 것을 보면서, 북직기가 꾸준히 잘 돌

아가는 가동률(稼動率)의 상태를 구상하고 있지만, 사업자의 고령화나 설비의 

노후화(老朽化)도 동시에 염려되는 점이다.♣ 

 


